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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decoration techniques used in 
women’s Chima and Jeogori in traditional Hanbok catalogs from 2010 to 2020, and 
to analyze the frequency of each typ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transition of modern Hanbok and decorative techniques by 
analyzing and classifying such work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the technique 
of decorating the Jeogori and Chima that appeared in the traditional Hanbok catalog 
of the study period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Jeogori, in the first half of 2010, the decorative technique of a relatively large 
size was used, and the decorativeness tended to be strong. However, in the late 2010s, 
the number of decorative techniques used in Jeogori has decreased, and the size of 
the decorative technique has become smaller and more concise, leading to a tendency 
to understated decoration. In the case of Chima, techniques to express natural texture 
by processing threads or fabrics themselves were mainly used rather than techniques 
to add decoration to the surface, and techniques to express various surface texture 
tended to develop toward the late 2010s. The change in the decoration technique of 
Jeogori and Chima appears to be a combination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a change in consumption culture and a reduction in the wedding 
market.

Keywords: decoration techniques of Hanbok(한복 장식기법), Hanbok textiles(한복 소
재), traditional Hanbok(전통한복), modern Hanbok(현대 한복), catalog 
specializing in Hanbok(한복 전문 카탈로그)

I.� Introduction

한복은 서양복에 비해 형태의 변화가 적은 대신 소재를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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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표현하며, 한복 소재는 직물조직이나 장

식기법, 가공법 등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준다. 현대 

생활에서 한복은 명절, 결혼식 등 주로 예복으로 착용

되고, 한복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복 업계에서

는 제작 공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직물조직에 변

화를 주는 소재보다는 옷감 표면에 다양한 장식기법

을 활용하여 변화를 준 소재를 개발하는 경향이 짙어

졌다. 따라서 현대 한복의 장식기법은 해당 시기 한복

의 유행 경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한복 장식기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i and Kim(1999), Chung and Park(2004), Chung 
(2006), Chung(2009)은 저고리와 치마의 구분 없이 

한복 장식기법에 의해 나타난 문양을 고찰하였다. 
Lee(2002)는 현대 한복의 장식기법을 고찰하고, 문양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Lee(2005)는 1980, 90년대의 

저고리와 치마의 장식기법을 고찰하였다. Lee(2011)
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저고리와 치마에 사용된 

장식기법을 고찰하였으며, Ok and Park(2011)은 2001
년부터 2011년까지의 치마에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장식기법을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복의 장식기

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1980
년대부터 2010년까지로, 최근 10여 년간의 한복의 장

식기법에 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복에 나타나는 

장식기법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통

한복 전문 카탈로그에 나타난 여성 치마․저고리에 

사용된 장식기법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빈도

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복 전문 카탈로그는 서양복의 

패션 브랜드의 카탈로그와는 달리 한복 브랜드마다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원단 도매업체 4, 5곳에서 
생산되어 전국의 한복 전문 원단 업체들과 한복 매장

들에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Korea Craft Design 
Foundation Hanbok Advancement Center, 2017) 한복

의 유행 경향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이다. 연구대

상인 치마․저고리는 한복 중에서도 착용 빈도가 높

고 착용 범위도 폭넓어 장식기법이 다채롭게 나타나

므로, 그 장식기법의 유형과 빈도를 고찰함으로써 해

당 시기 한복 소재의 유행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현대 한복

과 장식기법의 변천을 고찰하고, 현대 한복에 나타나

는 장식기법을 조사․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0년부터 2020년의 전통한복 전문 카탈로그에 나

타난 치마․저고리의 장식기법을 분석하였다. 장식기

법 중 사진 상 판독이 모호한 사례는 두 업체의 전문

가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자료는 단원 Ⅲ에서 후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복식사 분야에서 현대 한복 

변천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10
년 이후 현대 한복 유물의 시기를 감정하는 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 현대 

한복 관련 무대의상을 제작할 때 고증을 위한 참고 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Changes� in�Modern� Hanbok� and�

Decorative� Techniques

한복은 1940년대 전반까지도 일상에서 널리 착용

되는 보편적인 옷차림이었으나, 한국전쟁을 겪으며 

외국인의 출입이 증가하고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의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SHI], 2016).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는 

양장에 영향을 받아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원단으로 

지어 입기 시작하였고(An & Cho, 2010), 전쟁으로 인

해 피폐해진 삶을 재건설하기 위해 여성들은 실용적

인 옷차림을 추구하였다. <Fig. 1>처럼 가슴을 덮는 길

이의 저고리에 발목이 보이는 짧은 치마를 입고, 고름 

대신 브로치로 섶을 여몄다(Daegu National Museum 
[DNM], 2018). 한복의 옷감은 시중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무늬가 없는 면직물(An & Cho, 2010)과 미군에 

의해 한국에 들어온 나일론이 사용되었다(Park, Cho, 
& Lee, 2009). 

1960년대에는 정부가 실용적이고 검소한 의생활을 

권장하여, 60년대 초기에는 치마․저고리의 장식이 

적고 단순하였다(Hwang, 1995a). 1960년대 중반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섬유 및 염

색가공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다채한 옷감이 등

장하였다(Cho & Lee, 2012). 1965년경부터는 <Fig. 
2>처럼 저고리의 깃, 고름, 끝동과 치마의 밑단이나 전

체에 수를 놓거나 아플리케(appliqué), 금․은박을 장

식한 사례가 일부 보이기 시작하였다(Hwang, 1995a). 
하지만 이러한 대담한 디자인의 한복은 한국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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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용복으로서는 외면을 

받았고, 화려한 장식이 더해져 예복화되는 경향이 나

타났다(Jin, 1990).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다양한 분

야에서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양장이 일상복이 되었

고, 한복은 예복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Jin, 1990). 
한복 디자이너가 출현하고, 한복의 장식성이 더욱 강

해졌다(SHI, 2016). 전통적인 장식기법인 자수, 금․

은박뿐만 아니라, 그림그리기, 자수 아플리케 등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화려하고 큰 문양을 표현한 한복이 

나타났다(Seo, 1985). 또, 스크린날염, 전사날염 등 새

로운 날염방법이 보급되었다(Lee, 2000). <Fig. 3>처
럼 저고리의 장식 부위는 깃, 고름, 끝동에서 양어깨

까지 확대되었고, 치마는 치마단의 도련을 따라 장식

이 부가되었다(Hwang, 1995a). 특히 치마에는 궁중의 

예복치마로 착용되던 스란치마를 응용한 장식이 나타

나는데, 스란단을 다른 색상의 소재와 붙이고, 그 위에 

금․은박을 찍어 화려하게 표현하였다(Hwang, 1995a). 
1970년대 후반에는 금박에 의한 보 형태의 장식, 색동

을 활용한 장식 등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색동

의 경우 종래에는 주로 어린이 한복에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성인여성의 한복에도 색동을 활용한 

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Hwang, 1995a). 금박

의 경우 다리미로 옷감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개량

형 금박이 등장하여 50, 60년대에 비해 금박은 흔한 

기법으로 취급되었다(Lee, 2000).
1980년대 초반에는 화려한 장식기법을 선호하는 

1970년대 후반의 경향이 이어진다(Hwang, 1995b). 
특히 컬러텔레비전이 출현하여 서양복뿐만 아니라, 
한복에도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어 연한 색 저고리에 

짙은 색 치마가 유행하였다(DNM, 2018). 장식적인 

면에서는 금박, 자수, 그림, 염색 등 다양한 기법으로 

치마․저고리 전체를 장식하여 그 화려함이 정점에 

달하였다(Hwang, 2009). 1986년부터는 모자이크, 그

림찍기, 프린팅, 아플리케, 누비 등의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다(Hwang, 1995a). 1980년대 후반에는 1986
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

픽 등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면서, 한
복이 국제행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식으로서 

대중들에게 빈번히 노출되었고, 한복의 전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Jin, 1990). 이로 인해 <Fig. 4>처럼 

장식의 사용을 절제하고 단아함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어져 금․은박의 사용은 줄어들고, 부분적인 색배

합과 잣물림, 섶코싸기 등의 장식이 나타났다(Hwang, 
1995a).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복고풍, 에스닉풍이 유

행하였다(Shin, 2008). 한복에서는 배색 효과를 통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Fig. 5>처럼 저고리 

몸판과 깃 사이, 치마폭 사이 등에 바이어스 천을 끼

워 박는 등 비교적 단순한 장식을 사용한 단조로운 한

<Fig.� 1>� 1950s 
Hanbok

Adapted from 
DNM. (2018). 

p.214.

<Fig.� 2> 1960s 
Hanbok

Reprinted from 
Hwang.

(2009). p.46.

<Fig.� 3>� 1970s 
Hanbok

Adapted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9). p.39.

<Fig.� 4>� 1980s 
Hanbok

Adapted fro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9). p.117.

<Fig.� 5>� 1990s 
Hanbok

Reprinted from 
Hwang. 

(2009).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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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Lee, 2004). 1990년

대에는 70, 80년대에 크게 유행하였던 개량형 다리미

금박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금․은박은 저급품이라는 

인식이 생겨, 전통의 돌금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다(Lee, 2000). 이 밖에도 천연 염색, 손수 등과 같이 

수공예의 장식기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Lee, 
2000).

2000년대에는 한복이 사극 의상의 영향을 가장 크

게 받은 시기이다(Lee, 2016).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

는 인물이 착용한 다양한 시대의 한복들이 대중에게 

인기를 끌어, 잡지와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 한복

의 배색이 다양화되었다(Lee & Cho, 2013). <Fig. 6>
처럼 DTP(digital textile printing)기법을 활용한 성인

한복과 아동한복이 나타났으며, 현대적인 자카드, 레
이스 등이 한복의 유행에도 영향을 미쳤다(Park, Cho, 
& Park, 2017). 또한 1990년대 한복의 단조로움에 권

태를 느낀 소비자의 심리와 맞물려 각종 문양을 표현

할 수 있는 금․은박, 손자수, 조각보, 색동 등의 장

식기법들이 다시 나타났으며(Lee, 2003; Lee, 2004), 
<Fig. 7>처럼 치마말기에 화려한 자수를 놓아 한복을 

튜브탑 드레스 형태로 유행하였다(Lee, 2006). 
2010년대 전반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

었던 시기로,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장기화되어 소

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지고 효율적인 소비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소비문화가 대두

되었다. 특히 한복 업계의 경우 혼수시장이 축소되고, 
대여 한복이 발달하였다. 한복 업계에서는 한복의 단

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Kim, 2018).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 소재는 여백의 미

를 살리고 자연적이고 소박한 느낌의 문양을 주로 장

식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Yoon, 2011). 또한 입

체구성 패턴 저고리가 시중에 출현하는 모습이 나타

나고(Han & Cho, 2016), <Fig. 8>처럼 베일드 룩

(veiled look)과 같은 현대패션의 트렌드가 한복에 반

영되기도 하였다(Kim, 2013).

Ⅲ.� Research�Methods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한복에 사용된 장

식기법의 유형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이후 현대 한복과 장식의 변천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 

선행연구와 뉴스 기사, 잡지와 박물관에서 발간한 전

시도록, 조사보고서 등의 각종 단행본을 통해 현대 한

복의 변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대별로 유행한 

한복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Choi and Kim(1999), Lee(2002), Chung and 

Park(2004), Lee(2005), Chung(2006), Chung(2009), 

<Fig.� 6>� ‘Hwang Jiny Hanbok’
Adapted from Yeonsu Songdo 

Hanbok. (2007).
http://www.yhanbok.com

<Fig.� 7>�Tube top Hanbok
Adapted from Lim. (2009).

http://www.dhns.co.kr

<Fig.� 8>� 2010s Hanbok
Adapted from 

JoongAng ilbo. (2015).
https://joonga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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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1), Ok and Park(2011) 등의 선행연구 8편을 

분석하여 현대 한복에 나타난 장식기법을 조사하고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석, 조사된 장

식기법은 자수, 금․은박, 색동, 조각잇기, 상침, 선치

기, 손그림, 염색(침염, 붓염, 그라데이션염, 날염, 공

예염, 교염, 판염, 호염, 그림찍기, 스크린 날염, 파라

핀염), 아플리케, 핀턱(pintuck), 잣물림, 누비, 매듭, 
수모(獸毛), 콜라주(collage), 플로킹(flocking), 구슬․

스팽글(spangle), 플라운스(flounce)․러플(ruffle), 브

레이드(braid)이다. 
셋째, 분류표를 기초로 하여, 2010년 이후 한복 전

문 카탈로그의 여성 치마․저고리에 나타나는 장식기

법들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한복 전문 

카탈로그는 동명실크의 <나래솔> 10권(2010, 2012~ 
2020), 남강실크의 <청담채> 10권(2011, 2012~2020) 
총 20권이다. 동명실크와 남강실크는 2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 원단 도매업체로, 직조 

공장부터 한복 매장까지 운영하며, 201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복 전문 카탈로그를 꾸준히 제작, 배포하

고 있어 두 업체의 카탈로그는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등 재외 동포가 운영하는 해

외의 한복 매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0권의 카탈로그는 모두 스캔하여 연도에 따라 정

리하고 치마와 저고리 각각에 나타나는 장식기법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인 치마와 저고리는 각 988벌이

고, 이중 장식기법이 사용된 것은 저고리 954벌, 치마 

686벌이다. 2010년 이후 치마와 저고리에는 자수, 
금․은박, 색동, 조각잇기, 날염, 손그림, 붓염, 쭈글

이․주물럭염색, 상침, 선치기, 아플리케, 핀턱, 반숙

(半熟), 반련(半練)무늬, 사염(絲染)의 장식기법이 나타

났다. 이러한 장식기법 중 한 종류만 사용되는 경우는 

단일기법으로, 두 종류 이상의 기법이 조합되는 경우

는 복합기법으로 구분하고, 치마와 저고리 각각에 나

타난 기법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장식기법 중에서 사진상으로 판독이 모호한 사례

는 두 업체의 전문가를 구술 조사하였다. 구술 조사는 

30년 이상 경력의 제직 전문가 2인, 15년 이상 경력의 

한복 판매자 2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5월부

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심층 면접하였다. 면접 내

용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복에서 유행한 장식

과 소재의 경향, 판독이 모호한 장식기법의 명칭과 

특징, 제작공정에 대한 것이다. 또한 업체에서 판매했

거나 판매하고 있는 반숙, 반련무늬, 수방견(手紡絹), 
물꾸리옥사, 쭈글이․주물럭염색 소재를 실견 조사하

였다.
 

Ⅳ.� Results� and� Analysis

1.�The�types�of�decorative�techniques�in�Jeogori

저고리에 나타난 장식기법은 총 131종 954점이며, 
장식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 해는 2013년(142점)으
로, 후반으로 갈수록 장식기법의 사용은 줄어들었다. 
15종의 단일기법 중 저고리에 나타난 단일기법은 붓

염을 제외한 14종(348점, 36.5%)이며, 복합기법은 117
종(606점, 63.5%)이었다. 저고리의 경우 <Fig. 9>처럼 

2016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복합기법이 절대적으

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치마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저고리

에 활용된 장식기법으로는 색동과 상침, 선치기가 있

었다. 또한 자수, 조각잇기, 핀턱 등도 치마보다는 주

로 저고리에 사용되었다.
저고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식기법

은 자수 단일기법(205점, 21.5%)이며, 자수와 색동이 

조합된 복합기법(129점, 13.5%)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두 기법은 저고리 장식기법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자수 단일기법과 자수가 포함된 복합기법 총 62종 

696점(73.0%)에서 자수가 배치되는 부위와 형태에 따

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Fig. 10>, <Fig. 11>처럼 가슴, 어깨, 소매 등의 특정 

위치에 집중적으로 자수를 배치한 형태로, 696점 중 

<Fig.� 9>�Changes in frequency of single technique 
and complex technique (Jeog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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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점(52.0%)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Fig. 12>
처럼 길 또는 섶 전체에 자수가 흩뿌려지듯이 배치한 

형태로, 70점(7.4%)이 나타났다. 세 번째는 <Fig. 13>
처럼 깃과 끝동 부근에 자수를 배치한 형태로, 130점

(13.6%)이 나타났다.
세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Fig. 14>처럼 

첫 번째 유형이 연구대상 전 시기에 걸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유형은 <Fig. 10>처럼 좌우대

칭형(315점, 33.0%)과 <Fig. 11>처럼 좌우비대칭형

(181점, 19.0%)으로 세분할 수 있다. 대칭형과 비대칭

형의 연도별 비중을 분석해 보면, <Fig. 15>처럼 2010
년에는 대칭형만 나타나며, 2011년 이후에도 전반에

는 좌우대칭형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

록 비대칭형의 출현빈도가 점점 높아져 2020년에는 

비대칭형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
편, 깃과 끝동 부근에 자수를 놓는 세 번째 유형은 

2010년대 전반에는 비중이 낮았지만 후반으로 갈수

록 비중이 높아졌다. 이상과 같이 2010년대 전반에는 

면적이 넓은 자수를 가슴, 어깨, 소매 등에 눈에 띄게 

강조한 형태로 넣은 사례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

대 후반으로 갈수록 깃, 끝동 등에 크기가 비교적 작

은 자수를 넣은 사례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졌다.
색동 단일기법과 색동이 포함된 복합기법은 총 31

종 256점(26.8%)에서 색동의 사용 위치와 면적에 따

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Fig. 
16>처럼 소매 전체에 색동이 사용되는 형태로, 총 256
점 중 45점(4.7%)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Fig. 17>처
럼 색동이 진동이나 길 또는 섶에 사용된 형태로, 26
점(2.7%)으로 미미하였다. 세 번째는 <Fig. 18>처럼 

색동이 소매의 절반에서 1/3 정도를 차지하는 형태로, 
113점(11.8%)으로 가장 많았다. 네 번째는 <Fig. 19>
처럼 수구와 끝동 근처 좁은 면적에만 색동이 사용된 

<Fig.� 14> Annual changes in the three cases of 
embroideries

<Fig.� 15>�Annual changes of symmetrical and 
asymmetrical embroideries

<Fig.� 10> Symmetric 
layout

Adapted from 
Namgangsilk. 
(2013). p.81.

<Fig.� 11> Asymmetric 
layout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3). p.115.

<Fig.� 12> Full layout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2). p.38.

<Fig.� 13>�Place in 
Git, KKeutdo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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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72점(7.5%)이 나타났다.
네 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Fig. 20>처럼 

첫 번째 유형은 45점 중 43점이 2011년부터 2015년에 

나타났고, 나머지 2점은 2016년, 2017년에 각각 나타

났다. 두 번째 유형 또한 26점 중 24점이 2011년부터 

2015년에 나타났다. 한편, 세 번째 유형은 2016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네 번째 

유형은 2010년대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이 증가

하였다. 이상과 같이 2010년대 전반에는 색동을 넣은 

부위가 소매 전체나 일부, 길, 섶 등으로 다양하였으

나, 후반으로 갈수록 수구 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

였다.
치마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저고리에 주로 활용

된 기법으로는 조각잇기, 핀턱, 상침 등이 있다. 조각

잇기 단일기법과 조각잇기가 포함된 복합기법은 총 

28종 95점(10.0%)인데, 조각이 이어진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Fig. 21>처럼 

직사각형이 이어진 형태로 총 95점 중 78점(8.2%)이
며 이 중 74점은 수구 부근에 활용되었다. 두 번째는 

<Fig. 22>처럼 직사각형, 사다리꼴, 반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이어진 조각보 형태로 총 95점 중 17점(1.8%)
이다. 이 형태는 2011년부터 2016년에만 나타났으며, 
17점 중 12점이 길에 사용되었다.

핀턱 단일기법과 핀턱이 포함된 복합기법은 총 20
종 78점(8.2%)으로 소매, 길, 깃, 섶 또는 깃과 길 등

의 다양한 위치에 사용되었다. 핀턱이 <Fig. 23>처럼 

수구 부근에 사용된 경우는 총 78점 중 64점인데, 그
중 23점이 2011년부터 2015년에, 41점이 2016년부터 

2020년에 나타나 2010년대 후반에 더 많이 활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Fig. 24>처럼 핀턱이 길에 

진동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사용된 경우 5점, 깃에 사

용된 경우 3점, 섶에 나타난 경우 1점이었으며, 소매, 
길, 깃 등 두 개의 위치에 중복으로 사용된 경우는 5
점으로, 핀턱은 주로 소매에 사용되었으나 일부 길과 

깃에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침 단일기법과 상침이 포함된 복합기법은 총 17

종 72점(7.5%)으로 나타났다. 이 기법들은 모두 2011
년부터 2016년에만 나타났으며, 상침은 <Fig. 22>처럼 

조각보 형태로 나타난 조각의 둘레나 색동의 경계선, 
깃의 둘레선 또는 소매의 둘레에 장식된 경우로 나타

났다. 

<Fig.� 16>� Saekdong
used throughout sleeve

Adapted from 
Namgangsilk. 
(2012). p.35.

<Fig.� 17>� Saekdong 
used for Gil

Adapted from 
Namgangsilk. 
(2011). p.1.

<Fig� 18>� Saekdong 
used for half of sleeve

Adapted from 
Namgangsilk. 
(2011). p.40.

<Fig.� 19>� Saekdong
used near the Kkeutdo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3). p.55.

<Fig.� 20>�Annual changes in the four cases of 
Sae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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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저고리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유형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저고리의 장식기법의 유

형 중 1점(0.1%)씩만 나타난 복합기법이 모두 60점에 

이르며, 기타로 표시하였다.

2.� The� types�of�decorative� techniques� in�Chima

치마에 나타난 장식기법은 총 55종 686점이며, 장
식기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 해는 2012년(91점)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장식기법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15

<Fig.� 21> Square shape
Adapted from 
Namgangsilk. 
(2020). p.30.

<Fig.� 22> Jogakbo shape
Adapted from 
Namgangsilk. 
(2012). p.5.

<Fig.� 23> Pintuck in 
KKeutdo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7). p.69.

<Fig.� 24> Pintuck in Gil
Adapted from 
Namgangsilk. 
(2015). p.32.

<Table� 1>�The decorative techniques used on Jeogori

No Techniqu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n(%)　

1 Appliqué 1 4 1 3 2 1 3 1  16( 1.7)

2 Bansug 2 1 1 1 3 6 1 6  21( 2.2)

3 Embroidery 5 29 31 30 31 17 23 10 12 11 6 205(21.5)

4 Geum․Eunbak 2 5 1 3 2 1 2 1  17( 1.8)

5 Half scouring pattern 1 2 1   4( 0.4)

6 Hand drawing 2 2 1 1 1   7( 0.8)

7 Jjugeuli․Jumuluk dyeing 2 1 1 1 5 2 1 2  15( 1.6)

8 Jogakisgi 1 1   2( 0.2)

9 Pintuck 1 4 2 1 1   9( 1.0)

10 Printing 2 1 2 3 2 1 3 1  15( 1.6)

11 Saekdong 2 1   3( 0.3)

12 Seonchigi 1 1   2( 0.2)

13 Stitching 1   1( 0.1)

14 Yarn dyeing 5 9 5 1 2 2 1 3 2 1  31( 3.2)

15 Embroidery Appliqué 1 1 3   5( 0.5)

16 Appliqué, Bansug 1 1 1   3( 0.3)

17 Appliqué, Yarn dyeing 2   2( 0.2)

18 Bansug 7 6 7 10 6 2 4 8 10 1 6  67( 7.0)

19 Bansug, Half scouring pattern 1 2 3 1 3 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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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Continued

No Techniqu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n(%)　

20 Embroidery Bansug, Yarn dyeing 1 2   3( 0.3)

21 Geum․Eunbak 1 1   2( 0.2)

22 Geum․Eunbak, Saekdong 1 1   2( 0.2)

23 Half scouring pattern 1 3 1 2 2 1  10( 1.0)

24 Jjugeuli․Jumuluk dyeing 1 1 1 2   5( 0.5)

25 Jogakisgi 2 6 4 2 4 3 4 2 1  28( 3.0)

26 Jogakisgi, Bansug 2 2 2 1 2 2  11( 1.2)

27 Jogakisgi, Bansug, 
Half scouring pattern 1 2 7  10( 1.0)

28 Jogakisgi, Pintuck 2 1 1   4( 0.4)

29 Jogakisgi, Pirnting 1 1 1   3( 0.3)

30 Jogakisgi, Stitching 1 7 3  11( 1.2)

31 Pintuck 2 2 6 2 1 2 5 2 2  24( 2.5)

32 Pintuck, Bansug 5 7  12( 1.3)

33 Pintuck, Yarn dyeing 1 1   2( 0.2)

34 Printing 1 4 3 2  10( 1.0)

35 Saekdong 10 6 20 22 20 19 11 10 6 4 1 129(13.5)

36 Saekdong, 
Half scouring pattern 1 3 3 2 1  10(1.0)

37 Saekdong, Appliqué 1 1   2(0.2)

38 Saekdong, Bansug 3 2 3 2 4 3  17(1.8)

39 Saekdong, Bansug, 
Half scouring pattern 1 1 1   3(0.3)

40 Saekdong, Jogakisgi 2 1 1   4( 0.4)

41 Saekdong, Pintuck 1 1 5 2   9( 1.0)

42 Saekdong, Seonchigi 1 2   3( 0.3)

43 Saekdong, Stitching 3 8 7 9 5 1  33( 3.5)

44 Saekdong, Stitching, 
Half scouring pattern 1 2 2 1   6( 0.7)

45 Saekdong, Stitching, Bansug 2   2( 0.2)

46 Saekdong, Yarn dyeing 2   2( 0.2)

47 Stitching 1 2 1 4   8( 0.9)

48 Yarn dyeing 1 5 1 1 1 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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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단일기법 중 치마에 나타난 단일기법은 조각잇

기, 선치기를 제외한 13종(518점, 75.5%)이며, 복합기

법은 42종(168점, 24.5%)이었다. 치마는 저고리와 달

리 <Fig. 25>처럼 단일기법이 복합기법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특히 치마에는 원단 전체에 장식효과가 나

타나는 반숙, 반련무늬, 사염 등의 장식기법이 애용되

었으며, 넓은 면적일 때 효과가 잘 표현되는 손그림, 
붓염 등도 많이 활용되었다.

<Table� 1>�Continued

No Techniqu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n(%)　

49 Geum․Eunbak Bansug 2 1 1 2 1  7(0.7)

50 Jjugeuli․Jumuluk dyeing, 
Bansug 2  2(0.2)

51 Pintuck 1 1  2(0.2)

52 Printing 2 2 2 2 4 12(1.3)

53 Printing, Bansug 1 1  2(0.2)

54 Saekdong 2 2 1  5(0.5)

55 Saekdong, Bansug 2 2 1  5(0.5)

56 Saekdong Appliqué 1 1  2(0.2)

57 Appliqué, Bansug 2 1 1  4(0.4)

58 Printing 1 1  2(0.2)

59 Yarn dyeing 1 1  2(0.2)

60 Jogakisgi Bansug 1 1 1  3(0.3)

61 Printing Appliqué 6  6(0.7)

62 Pintuck 1 1  2(0.2)

63 Hand drawing Jjugeuli․Jumuluk dyeing 1 1  2(0.2)

64 Jjugeuli․Jumuluk dyeing, 
Appliqué 1 1  2(0.2)

65 Jjugeuli․Jumuluk dyeing, 
Bansug 1 1  2(0.2)

66 Pintuck 1 1  2(0.2)

67 Jjugeuli․
Jumuluk dyeing Bansug 1 1  2(0.2)

68 Seonchigi Yarn dyeing 1 1  2(0.2)

69 Appliqué Bansug 5 1 2  8(0.9)

70 Pintuck Bansug 2  2(0.2)

71 Bansug Yarn dyeing 1 3  4(0.4)

72 etc. 1 5 13 6 9 4 6 6 5 4 1 60(6.3)

Total
60 85 140 142 124 81 84 75 72 51 40 954

(100)(6.3) (8.9) (14.7) (14.9) (13.0) (8.5) (8.8) (7.9) (7.5) (5.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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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식기법은 

반숙 단일기법(163점, 23.8%)이며, 반련무늬 단일기

법(114점, 16.6%)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두 기법은 

치마에 사용된 전체 장식기법들 가운데 약 40%를 차

지하였다.
반숙은 생사(生絲) 정련 시 세리신(sericin)을 일부 

남기는 반련(Nam & Shin, 1998)을 말하는 것으로 한

복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반숙한 실로 제직한 

원단을 염색하면 <Fig. 26>처럼 소재 표면에 희끗희끗

한 무늬가 나타난다. 제직 전문가 대상 구술 조사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는 희끗한 무늬가 나타난 원단을 

불량품으로 취급하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의도적으

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숙 원단은 세리신이 일

부 남아있기 때문에 숙사(熟絲)로 제직한 원단보다는 

빳빳하고 생사로 제직한 원단보다 유연하다. 163점의 

반숙 중 <Fig. 26>과 같은 위사 방향의 반숙이 139점

(20.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위사 방향의 반숙

은 2010년 이후부터 모든 시기에 나타났다. 반면, 
<Fig. 27>과 같은 경사 방향의 반숙은 2014~ 2018년 

시기에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사 방향의 반숙

을 활용한 한복 소재가 2014, 2015년부터 출시되었다

는 제직 전문가 대상 구술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2017년경부터는 수방견, 2019년경부터는 물꾸리옥

사 등과 같이 반숙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독특한 재질

감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되었다. 수
방견은 손으로 방적한 실을 사용하여 반숙을 만드는 

것으로(Nam & Shin, 1998), <Fig. 28>처럼 희끗희끗

한 무늬가 일반적인 반숙보다 더 두드러지며, 군데군

데 굵은 부분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물꾸

리옥사는 옥사(玉絲)를 습윤제직하여 반숙을 만드는 

것으로, <Fig. 29>처럼 위사 방향으로 불규칙하고 굵

은 선이 도드라지며 뻣뻣한 것이 특징이다. 수방견과 

물꾸리옥사는 고르지 않은 재질감과 뻣뻣함 때문에 

한복감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던 소재였으나, 2010년

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련무늬는 반련에 의해 정련 정도가 다른 경사와 

위사로 제직한 문직물을 염색하였을 때 도장을 찍은 

듯한 무늬가 나타나는 것으로, 경․위사의 염색성 차

이로 인해 나타난다(Jang, 2021; Nam & Shin, 1998). 
반련무늬 단일기법 중 <Fig. 30>처럼 선명한 문양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89점(13.0%)이며, 연구대상 전 시기

에 나타났다. 나머지 25점(3.6%)은 <Fig. 31>처럼 한 

옷감에 선명한 문양과 흐릿한 무늬가 동시에 나타나

는 경우로, 이러한 사례는 2014년 이후부터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2014년경부터 반숙과 반련무늬 

등 치마의 독특한 재질감을 살림으로써 치마를 장식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숙과 반련무늬에 이어 치마의 장식기법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염은 실 상태에서 염

색된 실을 활용해 표면에 여러 가지 효과를 표현하는 

기법이다(Jang, 2021). 사염은 표면에 나타나는 효과

<Fig.� 25>�Changes in frequency of single technique 
and complex technique (Chima)

<Fig.� 26> Bansug (weft)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0). p.35.

<Fig.� 27> Bansug (warp)
Adapted from 
Namgangsilk. 
(2017). p.30. 

<Fig.� 28> Hand spun silk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7). p.42. 

<Fig.� 29>�Mulkurioksa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9).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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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색이 서로 다른 경․위사가 모두 드러나는 경우로, 
<Fig. 32>처럼 경사와 위사의 색상이 자연스럽게 조합

된 이색 효과가 드러나 경․위사 단색의 원단과는 다

른 색감이 나타났다. 두 번째는 바탕에 서로 다른 색

상의 경․위사가 모두 드러나지는 않고 한 가지 색상

만 드러난 경우로, <Fig. 33>처럼 바탕과 문양의 색이 

선명하게 차이가 난다. 사염 단일기법은 총 60점

(8.8%)인데, 이 중 첫 번째는 31점(4.5%)이며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나타났다. 두 번째는 29점(4.3%)이
며 연구대상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났다.

전술한 장식기법에 비해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치

마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식기법으로는 붓염, 손

그림, 쭈글이․주물럭염색 등이 있다. 붓염과 손그림

은 저고리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치마에서는 단

독기법으로 애용되었는데, 연구대상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났다.

붓염 단일기법은 총 33점(4.8%)으로, 저고리에 사

용된 사례는 없고 치마에만 활용되었다. 33점 중 28
점(4.1%)이 <Fig. 34>처럼 직문(織紋)된 부분에 붓 터

치를 넣어 문양을 돋보이도록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

용되었으며, 5점(0.7%)은 <Fig. 35>처럼 그라데이션

(gradation) 효과를 표현하였다. 
손그림 단일기법은 총 26점(3.8%)으로, <Fig. 36>

처럼 큰 문양의 도안을 치마폭 전체에 회화적으로 표

현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쭈글이염색은 잔주름을 잡아 염색하면서 열처리하

는 방식으로 원단 표면에 불규칙한 무늬와 미세한 주

름이 생겨 자연스러운 질감이 나타난다(Lee et al., 
2014). 주물럭염색은 염액에 담근 원단을 손으로 주물

러 염색하는 방식으로 염색이 군데군데 되어 색상이 

고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Lee et al., 2014). 두 방법

은 원단의 표면에 천연 염색을 한 것처럼 주름과 무

늬, 색상이 나타나 자연스러운 표면감을 표현할 수 있

기 때문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

는 이와 같은 효과를 표현하는 기법을 쭈글이․주물

럭염색으로 분류하였다. 쭈글이․주물럭염색 단일기

법은 총 20점(2.9%)으로, <Fig. 37>처럼 치마 전체에 

불규칙하고 미세한 주름이 나타났다. 쭈글이․주물럭

염색은 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활용되고 사용

되지 않다가 최근 2020년에 2점이 나타났다. 또한 쭈

글이․주물럭염색이 다른 기법과 조합되어 복합기법

으로 사용된 총 30점(4.4%)의 사례 중 27점(3.9%)이 

2016년 이전에 나타났다. 따라서 쭈글이․주물럭염

색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로 활용된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0> One layer 
pattern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3). p.123.

<Fig.� 31> Two layer 
pattern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5). p.77. 

<Fig.� 32> 
Yarn dyeing

Adapted from 
Namgangsilk.
(2015). p.26. 

<Fig.� 33>�
Yarn dyei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0). p.95.

<Fig.� 34> 
Brush dyei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20). p.22. 

<Fig.� 35> 
Brush dyei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20). p.22. 

<Fig.� 36>�
Hand drawing 
Adapted from 
Dongmyeong-

silk.
(2019). p.31. 

<Fig.� 37> 
Jjugeuli․Jumuluk 

dyeing 
Adapted from 

Dongmyeongsilk.
(2014).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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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치마에 나타난 장식기법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치마의 장식기법의 유형 중 

1점(0.1%)만 나타난 복합기법은 모두 23점이며, 기타

로 표시하였다.  

<Table� 2>�The decorative techniques used on Chima

No Techniqu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n(%)　

1 Appliqué 3 2 1 1 3  10( 1.5)

2 Bansug 30 9 27 14 10 9 11 13 18 12 10 163(23.8)

3 Brush dyeing 1 1 2 9 7 9 4  33( 4.8)

4 Embroidery 4 3 6 8 4 4 2 5 7 3  46( 6.7)

5 Geum․Eunbak 1 1 1 1 1   5( 0.7)
6 Half scouring pattern 3 15 16 22 16 23 10 4 2 3 114(16.6)

7 Hand drawing 1 1 2 4 5 4 3 4 2  26( 3.8)

8 Jjugeuli․Jumuluk dyeing 1 3 3 3 4 1 3 2  20( 2.9)

9 Pintuck 1 2   3( 0.4)

10 Printing 4 2 1 4 6 4 5 4 3 3  36( 5.3)

11 Saekdong 1   1( 0.1)
12 Stitching 1   1( 0.1)

13 Yarn dyeing 8 10 15 11 3 4 5 2 2  60( 8.8)

14 Embroidery Bansug 1 1 1 2 2 2 3  12( 1.8)

15 Bansug, Half scouring 
pattern 1 1 3   5( 0.7)

16 Yarn dyeing 1 1   2( 0.3)

17 Geum․Eunbak Bansug 2 1   3( 0.4)

18 Printing 1 1   2( 0.3)

19 Jogakisgi Bansug 1 1   2( 0.3)
20 Printing Appliqué 3 1   4( 0.6)

21 Hand drawing Appliqué 2   2( 0.3)

22 Jjugeuli․Jumuluk dyeing 2 2 1 1   6( 0.9)

23 Brush dyeing Bansug 3   3( 0.4)

24 Half scouring pattern　 1 1 1   3( 0.4)

25 Jjugeuli․
Jumuluk dyeing 

Appliqué 2 3 1   6( 0.9)
26 Bansug 1 2 1 1 1 1   7( 1.0)

27 Half scouring pattern 1 1 1   3( 0.4)

28 Appliqué Bansug 2 2   4( 0.6)

29 Bansug, Half scouring 
pattern 2   2( 0.3)

30 Pintuck Bansug 1 3 2   6( 0.9)

31 Bansug Half scouring pattern 3 7 9 12 1 2 7 5 1 4  51( 7.4)

32 Yarn dyeing 6 9 3 4  22( 3.2)

33 etc. 0 4 2 1 3 2 2 2 3 1 2  23( 3.4)

Total
53 50 91 86 70 66 58 62 65 49 36 686

(100)(7.7) (7.3) (13.3) (12.5) (10.2) (9.6) (8.5) (9.0) (9.5) (7.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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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전통한복에 사용된 장식기

법의 유형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
년까지 11년간 발행된 한복 전문 카탈로그에 수록된 

치마와 저고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저고리에는 총 131종 954점, 치마에는 총 55종 686

점의 장식기법이 나타났다. 연구대상 시기 중 장식기

법이 가장 많이 나타난 연도는 저고리의 경우 2013년, 
치마는 2012년이었으며, 치마․저고리 모두 2010년

대 후반으로 갈수록 장식기법의 활용이 줄어들었다.
저고리의 장식기법으로는 단일기법 14종 348점

(36.5%)과 복합기법 117종 606점(63.5%)이 나타났으

며, 복합기법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저고리

에 다양한 복합기법이 나타나는 것은 치마에 비해 소

재의 표면적이 좁아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한 장식기

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얼굴과 인접하는 상의이므로 

다채로운 장식기법을 통해 시선을 끌고 얼굴을 화사

하게 보이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치마의 장식기법은 단일기법 13종 518점(75.5%)과 

복합기법 42종 168점(24.5%)이 나타났으며, 저고리에 

비해 장식기법의 활용이 적고, 단일기법의 비중이 훨

씬 높았다. 이와 같이 치마에 단일기법이 더 많이 나

타나는 것은 표면적이 넓은 치마에 여러 장식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경우 생산단가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식기법을 선별하여 활용하기 때문

일 것이다.
저고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장식기법은 자수 단

일기법(205점, 21.5%)이며, 두 번째로는 자수와 색동

이 조합된 복합기법(129점, 13.5%)이 높았는데, 이 두 

기법이 저고리 전체 장식기법의 1/3을 차지하였다. 저
고리의 경우, 2010년대 전반에는 가슴, 어깨, 소매 등

과 같이 눈에 띄는 부위에 배치한 면적이 넓은 자수, 
소매 전체나 길, 섶 등에 넣은 색동, 면적이 큰 조각보 

유형의 조각잇기, 상침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장식

성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후반에는 조각보 유

형의 조각잇기, 상침은 점차 나타나지 않는 등 장식기

법의 수가 줄어들었고, 자수의 크기나 색동의 면적이 

좁아졌으며, 자수, 색동, 조각잇기, 핀턱 등을 넣은 부

위도 깃, 끝동이나 수구 부근 등으로 편중되어, 전반

에 비해 장식이 절제되고 간결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밖의 기법들 또한 미미하게 활용되었다.

치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장식기법은 반

숙 단일기법(163점, 23.8%)이며, 반련무늬 단일기법

(114점, 16.6%)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이 두 기법은 

치마에 사용된 전체 장식기법들 가운데 약 40%를 차

지하였다. 치마는 옷감 표면에 장식을 부가하는 기법

보다는 실이나 원단의 가공을 통해 자연스러운 재질

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치마에 

특징적으로 사용된 붓염, 손그림, 쭈글이․주물럭염

색 등은 넓은 면적일 때 효과가 잘 표현되는 기법이

다. 한편, 치마에 나타난 장식기법들은 저고리에 비해 

시기에 따른 변화가 적은 편이었는데, 2014년경부터

는 유사한 기법을 활용하되, 경사 또는 위사의 원사에 

변화를 줌으로써 재질감이 나타나는 방향이나 문양의 

선명도, 색감 등을 다양화하였다.
2010년대 전반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

었던 시기로, 경제가 침체되고 불황이 장기화되어 소

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지고 효율적인 소비에 대한 욕

구가 강해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소비문화가 대두되

었다. 특히 한복 업계의 경우, 혼수시장의 축소와 대

여 한복의 발달 등으로 인해 변화가 절실한 시기였다. 
2010년대 치마․저고리의 장식기법이 효율성과 단가

를 고려하여, 표면적이 넓은 치마의 경우 단일기법을 

선별하여 활용한 반면, 표면적이 좁은 저고리는 복합

기법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활용한 것은 당시의 이러한 

사회․문화․경제적인 배경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고리의 장식기법이 후반으로 갈수록 

절제되고 간결해진 경향, 치마의 경우 후반으로 갈수

록 원사에 약간의 변화를 줌으로써 장식을 다양화하

는 경향 등도 이러한 배경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한복 시장의 트렌

드를 주도하는 한복 전문 카탈로그에 나타난 치마․

저고리의 장식기법의 수량과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한복 장식기법의 유형과 경향에 대해 정량

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의 시간적인 범위가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시의 치마․저고리 실물을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2차 

자료인 카탈로그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제

한점이 있다.

References

An, H. J., & Cho, W. H. (2010). A study of patterns 

－ 285 －



134 전통한복 전문 카탈로그를 통해 본 2010년 이후 장식기법의 유형 복식문화연구

of women’s jackets (Jeogori) in moder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10), 
100-117.

Cho, W. H., & Lee, H. J. (2012). Traditional color of 
women’s Hanbok on the relics in moder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8), 
149-165. doi:10.7233/jksc.2012.62.8.149

Choi, K. S., & Kim, S. K. (1999). A study on the 
patterns used in the Hanbok in the latter 1990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7(5), 812-823.

Chung, H. K. (2006).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corative pattern for the traditional costume in 
South and North Korea. Fashion & Textile Re-
search Journal, 8(6), 627-633.

Chung, H. K. (2009). A survey on hand-drawing 
ornaments in modern Hanbok.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2(1), 143-155. 

Chung, H. K., & Park, Y. H. (2004). A survey on the 
patterns for traditional-modern work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1), 11-12. 

Daegu National Museum. (2018). 20th century Han-
bok of Korean women. Daegu: Author. 

Dongmyeongsilk. (2010). 나래솔 (34권) [Naraesol 
(No. 34)].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2). 나래솔 (36권) [Naraesol 
(No. 36)].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3). 나래솔 (37권) [Naraesol 
(No. 37)].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4). 나래솔 (38권) [Naraesol 
(No. 38)].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5). 나래솔 (39권) [Naraesol 
(No. 39)].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7). 나래솔 (51권) [Naraesol 
(No. 51)].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8). 나래솔 (52권) [Naraesol 
(No. 52)].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19). 나래솔 (53권) [Naraesol 
(No. 53)]. Seoul: Author.

Dongmyeongsilk. (2020). 나래솔 (54권) [Naraesol 

(No. 54)]. Seoul: Author.
Han, J. W., & Cho, W. H. (2016). Recent changes in 

women’s Jeogori patter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3), 1-17. doi:10.7233/jk 
sc.2016.66.3.001

Hwang, E. S. (1995a). A study on the style change 
of Koran women's traditional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6, 93-126. 

Hwang, E. S. (1995b). The change of the Korean folk 
dress design for Korean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wang, E. S. (2009). Modification of Hanbok design 
appearing in art works of designer Lee RheeZa.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2(2), 
43-60. 

Jang, S. H. (2021). A study on the decorative techni-
ques of Hanbok after 2010.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Jin, M. H. (1990).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Korean 
cloth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
tume, 15, 149-166. 

JoongAng ilbo. (2015, November). 이영애․수지, 한
복 화보 비교해 보니 ‘우아한 청순미’ [A compa-
rison of Lee Young-ae and Su-ji and Hanbok 
pictorials shows ‘elegant innocence’].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s://news.joins.com/ 
article/19091254

Kim, E. Y. (2018, September). 메이드인 차이나, 전

통 한복 맥 끊기나 [Made in China, breaking the 
traditional Hanbok]. The Chosunilbo. Retrieved 
March 30, 2021, from https://www.chosun.com/ 
site/data/html_dir/2018/09/23/2018092300821.html

Kim, M. Y. (2013). An expressive property of fusion 
style in contemporary female Korean costum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16(2), 
123-139. doi:10.16885/jktc.2013.08.16.2.123

Korea Craft Design Foundation Hanbok Advancement 
Center. (2017). Hanbok report 2016. Seoul: 
Author.

－ 286 －



Vol. 29, No. 2 장수현․이은진 135

Lee, B. H. (2016). The influence of historical drama 
costume on Hanbok fashion. Journal of Asian 
Ethno-Form, 17, 5-20. 

Lee, E. J. (2000). A study of the textiles for Hanbok 
since 1945 lib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
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H. S. (2003, September). 한복 색상 화사해진다 

[The color of Hanbok becomes brighter]. The 
Munhwa Il-bo.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 
o=2003090401013530079002

Lee, H. S. (2005). A study of decorative trend of 
Hanbo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
man’s University, Seoul, Korea.

Lee, K. E., & Cho, W. H. (2013). Study on color 
coordination of Hanbok.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5(2), 
109-121. 

Lee, M. J., Kim, N. H., Kim, J. S., Park, G. Y., 
Yoon, Y. N., Lee, E. J., & Hwang, E. S. (2014). 
NCS learning module Hanbok material proce-
ssing.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
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Lee, S. H. (2004, January). 한복, 복고 디자인 강세 

지속 [Hanbok continues to dominate in retro 
design]. The Korea Times.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s://www.hankookilbo.com/N 
ews/Read/200401160062602196

Lee, S. K. (2006, March). 한복이 진화한다 [Hanbok 
evolves]. Financial News. Retrieved December 
13, 2020, from https://www.fnnews.com/news/20 
0603081436233309

Lee, Y. A. (2002). A study on the Korean costume 
pattern design of applied appl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seo University, Busan, Korea.

Lee, Y. A. (2011). A study on the design model by 
analysis for the orn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Hanbok. Unpublished doctoral disser-
tation, Dongseo University, Busan, Korea.

Lim, J. W. (2009, July). 여름 초미니 한복 출시 

[Summer super mini Hanbok launched]. Korea 

News.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 
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
029

Nam, J. H., & Shin, B. S. (1998). Silk science. Seoul: 
Snupress.

Namgangsilk. (2011). 청담채 (36권) [Chungdamchae 
(No. 36)]. Seoul: Author.

Namgangsilk. (2012). 청담채 (37권) [Chungdamchae 
(No. 37)]. Seoul: Author.

Namgangsilk. (2013). 청담채 (38권) [Chungdamchae 
(No. 38)]. Seoul: Author.

Namgangsilk. (2015). 청담채 (40권) [Chungdamchae 
(No. 40)]. Seoul: Author.

Namgangsilk. (2017). 청담채 (42권) [Chungdamchae 
(No. 42)]. Seoul: Author.

Namgangsilk. (2020). 청담채 (45권) [Chungdamchae 
(No. 45)]. Seoul: Author.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9). Forever 
fabulous. Seoul: Author.

Ok, M. S., & Park, O. L. (2011).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corative techniques applied to 
the Korean traditional skirt of contemporary styl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4), 712-722. 

Park, C. S., Cho, W. H., & Lee, H. J. (2009). Color 
selection and arrangement in relics of women’s 
Jeogori in moder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2), 1-17. 

Park, M. J., Cho, W. H., & Park, C. S. (2017). A 
study on the making costume contents of TV 
drama and movie ‘Hwang Jin Yi’. Journal of 
Asian Ethno-Forms, 18, 29-45. 

Seo, M. J. (1985). A study of contemporary traditional 
Korean woman’s cloth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2016). Fashion in 
modern and contemporary Seoul. Seoul: Author. 

Shin, H. S. (2008). Years of western costume in 
Korea. Seoul: Misul Munhwa.

Yeonsu Songdo Hanbok. (2007, March 10). 황진이 

한복 4인 가족 출시 [Hwang Jiny launched a 

－ 287 －



136 전통한복 전문 카탈로그를 통해 본 2010년 이후 장식기법의 유형 복식문화연구

family of four Hanbok]. Retrieved April 19, 
2021, from http://www.yhanbok.com/bbs/board.p 
hp?bo_table=notice&wr_id=41&sfl=&stx=&sst=
wr_datetime&sod=asc&sop=and&page=2

Yoon, C. S. (2011, January). 전통․퓨전 한복 디자

이너가 말하는 설빔 트렌드 [New year’s trends 
from traditional and fusion Hanbok designers]. 
The Seoulshinmun Daily. Retrieved April 25, 
2021,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 
ew.php?id=20110129016012

－ 288 －


